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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동 시장에서 여성 근로자들은 46%를 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츈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에서 최고 수준의 봉급을 받는 간부들 중 겨우 6%만이 여성입이다. 기업의 간부진으로 승급을 하여 지위가 높이질 수록 여성은 남성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대체적인 약점은 재정관리 즉 손익 점검과 재정계획에 있어서 남성에 비하여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야심있는 여성들이 대거 경영학 석사 학위 (MBA)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합니다. 제가 여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 과정을 가르치는데 어느 대학교에서든지 여성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전국 적으로는 대학원 학생들 중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6대 4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위크지는 대기업에서 비교적 높은 직위에 오른 여성들이 한계를 느껴서 퇴사하여 성공적인 창업자가 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앤 뷰비드 (Ann Buivid)라는 여성은 제너널 푸드와 블랙 엔드 덱커 (Black and Decker) 에서 고위급 간부직에 올랐지만 남성간부들과의 경쟁스트레스가 심하여 퇴사를 하였고 가정용 스파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승진에서 밀릴 것을 두려워 하여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숨겼었다는 뷰비드 여사는 지금 연간 매출 $4M를 올리는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즈네스 위크지는 기타 성공한 여성 창업주들을 여러 명 소개를 했습니다.

여성 창업주들이 겪는 또 한가지의 취약점은 참업자금의 모금이라고 합니다.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창업자금이 1년에  190억 달러나 동원되었지만 이 중 여성 창업주에게 돌아간 창업자금은 4.2%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막대한 창업자금 회사들이 여성 창업주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 기업주들의 공통적인 장점을 들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과 팀 워그 정신, 2)대화의 장려, 3)직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깊은 관심, 4) 칭찬을 자주하는 관행, 5) 업무성적이 좋은 직원을  찾아내는 정성. 이상입니다.

물론 여성 간부들은 상냥하고 인자한 면에서 남성 간부들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남성 간부들이 숫자로 평가를 하는 반면 여성들은 직원들의 성의에 입각하여 업무를 평가합니다. 남성 간부들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감원을 쉽게 해버리는 반면 여성들은 직원의 가족을 생각해서 감원을 함부러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의 경영학자들은 변해가는 기업 문화에 적응을 하려면  여성들이 대기업의 간부로서 남성보다 적성에 맞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전에도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은 부패나 뇌물 스캔들에 휘말릴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습니다. 지금은 동양 제국에서도  퇴근 후에 곧 바로 귀가하지 않고 술자리를 찾는 직원들이 격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늘어나면 가정에 충실해야 좋은 직원이라는 평판을 쌓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남성과 여성과 경영능력의 차이관은 없어질 것입니다.  여성들이 기업에서 승진을 하기 위하여 말도 행동도 남성처럼 해야될 시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남성처럼 상소리도 자주하고 고함도 지르는 여성 간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능력괴 지식의 축적을 통하여 기업의 창업과 경영에 훌륭한 능력을 증명하면 여성이 여성다움을 유지한 채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바아흐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여성이 우아하고 부드러우며 풍부한 동정심을 발휘함으로서 남성에 뒤지지 않고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지 못할 이유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획신을 합니다.   끝 
